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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

상담에서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신   말   숙               심   혜   원†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간의 역할 역전을 일컫는 부모화가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

고, 여러 가지 심리적, 대인관계적 문제를 호소하는 내담자들을 부모화의 관점에서 이해해보고자 하였다. 

부모화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

었다. 이렇게 부모화 경험이 연구자에 따라서 다르게 나온 이유는, 참여자의 연령의 차이, 질문의 내용의 

차이, 지역적인 차이, 그리고 참여자의 부모화 수준의 차이 등에 의해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부모화 경험이 스스로 감당하기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한 것이거나 불공평하다고 느낄 경우

에는, 모든 변인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모화 경험으로 인한 내담자의 어려움을 

상담에서 다루고자 할 때는, 먼저 아동이나 청소년 자녀일 경우에는 부모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부모에 대한 과중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것, 자신의 욕구를 알아차리고 표현하는 

능력을 키워 줄 것, 사회적 지지에 대한 자원을 찾아주는 것과 수치심을 줄여 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구적 역할과 정서적 역할을 구분하여 다루어 주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향후 부모화 경험에 대

한 연구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 부모화가 개인에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내담자가 호소하는 심리적 또는 대인관계적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담자 가정

의 부모자녀 관계에서 부모화의 정도와 내용을 살펴보고, 이것이 어떻게 내담자에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

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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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회는 배려심이 있고 부모를 먼저 생

각하는 자녀를 철든 자녀로 보고(김효창, 손영

미, 박정열, 2002), 좋은 아이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독립성이 있으며, 호감도와 성실성

에 근거하여 규정되었는데, 이러한 특성은 아

이다운 특성이라기보다는 어른스러운 어른의 

특성과 더 유사하였다(정태연, 최상진, 김효창, 

2002). 부모와 자식은 상호의존적이며 서로 밀

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부모자녀 관계의 

특성에서 볼 때 부정적으로 자식의 부모화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다(조은영, 정태연, 

2004). 

  부모화는 자녀가 부모를 보살피는 역할을 

하는 부모-자녀 간의 역할 역전을 일컫는다

(Jurkovic, Kuperminc, Perilla, Murphy, Ibanez, & 

Casey, 2004; Kuperminc, Jurkovic, Casey, 2009). 

역할의 역전은 부모가 무기력하거나 안정된 

것을 찾거나 의존적으로 행동을 하는 동안, 

자녀가 부모를 지원하거나 돌보는 등 부모의 

역할을 떠맡게 되는 부모-자녀의 관계를 말한

다(Lopez,1986). 이러한 부모화가 사회적으로는 

적응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자신의 내적 욕구를 고려하지 않은 

채 강박적인 배려심으로 많은 에너지를 사용

할 때에는 정신건강의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Davies, 2002). 부모화된 자녀는 받기보다 부모

에게 주어야만 하고, 나이에 적절한 의존욕구

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타인들에게 과도하

게 책임감을 느끼고,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을 

어려워하며, 자신의 욕구충족에 대해 죄의식

을 느끼게 된다. 또한 그들은 타인과의 경계

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며, 스

스로 지치고 소모되는 경험을 많이 하고, 자

신의 삶에서 이러한 통제감을 포기하는 것을 

어려워한다(장미경 등 역, 2014).  

  많은 이론적인 그리고 경험 연구들은 적응

에 관한 병리적인 결과와 같은 역할 역전에 

대한 불리한 면을 강조하였다. 부모화 역할이 

자녀의 정서적 신체적 문제(Johnston, 1990)와 

우울, 불안, 그리고 낮은 자존감(Jacobvitz & 

Bush, 1996; Lopez, 1986)과 연결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부모화된 자녀는 정체감 형성에 방

해를 받고 패배주의적인 성격특질을 형성하며, 

과잉통제의 경향을 보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적절하게 돌보는 역할을 떠맡는다

(Jurkovic, 1997). 

  하지만 부모화 경험이 자녀에게 긍정적으

로 작용한다는 연구들도 보고된다. 적절한 

수준으로 부모화가 된다면 심리적 고통을 줄

이고, 학교부적응을 낮추며, 병리적인 문제를 

내면화 하거나 외재화하는 것을 감소시킨다

(McMahon & Luther, 2007), 또한 부모화 경험이 

연령에 맞고 책임이 공평하다고 여겨졌을 경

우, 개별화, 분화와 관련이 있고, 개인의 자율

과 자제력, 그리고 가족 응집력을 발달시킨다

(Walsh, Shulman, Bar-On & Tsur, 2006). 문은미

와 최명선(2008)은 부모화가 자아 분화의 하위 

요인인 자아통합을 높여주고, 자아정체감의 

하위 요인 중 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 확신

성, 목표지향성, 친밀성을 높인다고 하였다.   

  이외에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을 동

시에 보고하는 연구들도 있다. 부모의 이혼

(Hetherington, 1999), 가난(McMahon et al., 

2007), 전쟁의 여파(Jukovic, Kuperminc, Sarac, & 

Weisshaar, 2005), 이민(Kuperminc, et al., 2009; 

Walsh, et al,, 2006) 등의 위험조건에서 자란 

자녀들의 가족에 대한 책임이 정서적 고통을 

증가시키기도 하지만, 자녀의 성숙, 유능감, 

그리고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이끌기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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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Hetherington, 1999). 따라서 부모화

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확

인하기 위해서, 부정적 정서나 대인관계문제, 

혹은 문제 행동 등과 같이 부정적 요인과의 

개별적 관계를 살피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강선모, 2013). 

  상담자를 찾는 내담자의 절반 정도는 부모

화가 되었던 경험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장

미경 등 역, 2014), 이때 특히 문제가 되는 것

은 부모화 경험이 내담자에게 부정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경우일 것이다. 심리적 또는 대

인관계적 문제를 호소하는 내담자의 부모화 

경험이 병리적으로 작용할 때, 부모화의 원인

은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담자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다면, 부모화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는 내담자를 이해하고 

상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화가 병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

황을 미리 예측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많은 연구들에서 부모화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지만 긍정적인 영

향을 준다는 연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안다면,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내담자들을 도울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부모화의 정의와 유형

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기존 연구들을 중심

으로 부모화의 원인과, 부모화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화 경험으로 인한 내담자들의 

어려움을 상담에서 다루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을 살펴봄으로써 상담에서의 시사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부모화의 정의

  부모화는 자녀가 부모를 보살피는 역할을 

하는 부모-자녀간의 역할역전을 일컫는다

(Jurkovic et al., 2004; Kuperminc, et al., 2009). 

여기에서 역할의 역전은 부모가 무기력하거나 

안정된 것을 찾거나 의존적으로 행동을 하는 

동안, 자녀가 부모를 지원하거나 돌보는 등 

부모의 역할을 떠맡게 되는 부모-자녀의 관계

를 말한다(Lopez,1986). 이것은  자녀가 필요로 

하는 것을 부모가 충족시켜주고 돌보아 주는 

것과는 반대의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부모

화된 자녀는 부모나 형제자매를 돌봄으로써 

부모의 부모처럼 행동할 수 있다. 그들은 또

한 부모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의사결정자

처럼 행동함으로서 배우자 같은 역할을 할 수

도 있다(Boszormeny-Nagy & Spark, 1973; Earley 

& Cushway, 2002).  

  부모화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한 Schmideberg 

(1948)는 부모가 자녀에게 무의식적으로 부모

로서의 역할을 바랄 경우에 역할의 역전이 발

생한다고 하였다. Minuchin과 동료들(1967)은 

‘부모로서의 아이(parental child)’라는 용어를 처

음 사용하였으며(Minuchin, Montalvo, Guerney, 

Rosman, and Schumer, 1967), 부모화된 자녀는 

부적절하게 부모하위체계에 관여하게 되고, 

형제 하위체계로부터는 제외될 수 있다고 하

였다(Minuchin, 1974). 이후에 Boszormenyi- Nagy

와 Spark(1973)는 처음으로 부모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Jurkovic(1997)은 부모화를 다룰 때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제안하였다. 먼저, 부모화가  보

다 직접적으로 행해지는가 아니면 간접적으로 

행해지는가를 고려해야 하고, 둘째로는 부모

화가 물리적으로 행해지는가 아니면 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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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심리적인 요구에 맞춰져 있는가 하는 것

을 고려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자녀의 표현적, 

도구적 역할의 정도와 기간에 대해 고려이다. 

네 번째는 보살핌의 대상이며, 기본적으로 어

머니, 아버지, 또는 한 명 이상의 형제자매 및 

그 외의 가족 구성원이 된다. 그 다음으로, 보

살핌이 적절한 나이에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

으로, 만약 어리고 적절하지 않은 나이에 돌

봄의 책임이 주어진다면, 어린 아이는 돌봄의 

과업을 수행할 내적 또는 외적인 자원을 가지

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역기능적으로 부모화 

될 수 있다. 또한 부모화가 자녀에게 어떻게 

내면화 되었는가, 그리고 가족체계 내에서 자

기와 타자, 하부시스템의 경계가 있는가를 고

려해야 한다. 부모화는 가족체계 관점에서 건

강하지 않은 경계를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부모화가 사회적으로 

적법하게, 그리고 윤리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Jurkovic과 Thirkield(1999)는 부모화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도구를 개발하였는데, 이 척도

는 가족원의 일을 돕는 것을 의미하는 물리적 

부모화 10문항, 부모와 가족을 정서적으로 돌

보는 정서적 부모화 10문항, 가족에게 제공한 

돌봄이 정당하고 호혜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불공평 10문항의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요인별로 과거의 부모화와 현재의 부모화

를 각각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과

거와 현재의 부모화를 묻는 각각 30문항씩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Minuchin의 구조적 가족치료모델에 의하면, 

하위체계 중 부모-자녀 하위체계가 다른 세대

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때 체계 간 

권위와 한계가 분명하면 건강한 가족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핵가족

의 경우, 기능적인 가족에서도 어머니의 부재 

시에는 일시적으로 장녀가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그러나 이때 주의해야 할 점

은 모든 가족구성원들에게 장녀의 역할이 명

확히 전달되어야 하고, 자녀가 지속적으로 부

모의 역할을 하여 혼동을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모-자녀 하위체계 간에는 심

각한 경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병이나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어머니가 장남

을 자신의 배우자로 기대하여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이영분 등, 

2014).  

  부모-자녀의 역할 역전은 두 부분으로 나뉘

는데, 먼저 자녀가 부모, 배우자, 또는 한쪽 

부모의 동료의 역할을 맡고, 부모는 가족에서 

자녀의 보조자 역할을 하게 된다(Oznobishin &  

Kurman, 2009). 부모는 자녀로부터 지원과 보

살핌을 받기를 기대하지만, 자녀가 부모로부

터 안내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요구는 관심을 

받지 못한다(Fullinwider-Bush & Jacobvitz, 1993). 

Oznobishin 등(2009)은 많은 경험 연구들이 자

녀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역할에는 관심을 가

지지만 상대적으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의무

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부모화의 개념은 자녀가 부모를 

지원하거나 돌보는 등 부모의 역할을 떠맡게 

되는 부모-자녀 간의 역할역전을 의미하며, 부

모화가 발생하는 원인이나 부모화에 따른 결

과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화의 유형

  부모화는 자녀가 수행하는 부모화의 역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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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돌봄의 지속 기간, 감당할 수 있는 정

도, 수행의 범위에 따라 파괴적 부모화와 적

응적 부모화, 그리고 비 부모화(건강한 비부모

화, 유아화)로 나눌 수 있다(Jurkovic, 1997). 먼

저, 과도한 기능을 하는 파괴적인 부모화

(destructive parentification)는 정서적·행동적으로 

자녀가 자신의 발달단계에 필요한 요구와 행

동을 참고 대신 가족들을 장기간에 걸쳐서 돕

는 것이다. 또한 자녀가 부적절하고 과도하게 

감당할 수준을 넘어 역할을 떠안거나 광범위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모화의 상태가 정서적·

행동적으로 부적응 적이거나, 병리적 증상이 

나타날 때 파괴적 부모화라고 한다. 파괴적 

부모화는 알코올 중독이 있는 가정 뿐 아니라 

빈곤가정, 일중독이나 맞벌이 가정, 편부모, 

재결합가정, 이혼이나 별거가정, 아동이 많은 

가정, 질병이 있거나 장애인 가정, 아동학대나 

무시를 하는 가정에서 더 자주 발생한다. 파

괴적 부모화는 어린 나이에 상실이나 고생스

러운 생활이 계속될 때 우울해지며, 긴장될 

때 받는 스트레스가 내면화 되면서 진행된다. 

  적응적인 부모화(adaptive parentification)는 자

녀에게 어느 정도 적합한 책임을 부여하는데, 

대부분의 부모가 자녀에게서 이를 기대한다. 

어느 정도의 역할의 역전은 정상적일 수 있고,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으며, 부모와 자녀

사이에 발달의 경험이 될 수도 있다. 적응적 

영역에서는 자녀의 조력이 인정을 받고 한정

된 기간 동안에만 역할의 역전이 발생한다. 

  비부모화(nonparentification)란 부모화 되지 않

은 건강한 상태의 건강한 비부모화(healthy 

nonparentification)와 부모가 지나칠 정도로 자녀

의 욕구를 충족시킬 때 극도로 자녀의 역할기

능이 부족한 상태인 유아화(infantalization)가 있

다. 이와 같이 부모화는 경험의 수준에 따라

서 파괴적으로도 작용할 수도 있고, 적응적으

로도 작용할 수 있으며, 부모화 경험이 요구

될 때조차도 결핍이 발생하게 되면 유아적인 

수준에 머물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외에도 부모화의 유형은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물리적(도구적) 부모화와 정서적(표현적) 

부모화로 나눌 수 있다. 물리적(도구적) 역할

은 정서적이나 표현적 역할과는 다르게 집안

일을 돕거나 형제를 돌보는 등의 구체적인 기

능적 업무에 대한 책임을 맡는 것을 의미하며, 

정서적(표현적) 역할은 자녀가 가족의 사회적-

정서적 필요가 요구되는 가족 간의 충돌에 대

하여 중재역할을 하거나, 조언하고 안심시키

는 등의 역할을 포함한다(Jurkovic, 1997). 도구

적 역할은 부모의 건강 상태, 경제적인 어려

움, 가족의 규모와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정서

적 역할은 부모의 빈곤이나 갈등과 관련이 있

을 수 있다. 

  도구적 역할의 수행은 동생 돌보기, 장보기, 

요리하기, 아프거나 몸이 불편한 부모 돌보기, 

돈 벌어오기 등이 있으며, 이것은 미누친

(1974)의 부모화된 자녀라는 개념의 핵심이다. 

정서적 역할의 수행은 가족구성원을 보호하기, 

동료나 친구 같은 역할, 가족의 충돌을 중재

하기, 지원하고 양육하고 안심시키기 등의 역

할을 함으로써 정서적인 요구를 수행한다. 그

러나 도구적 역할과 정서적 역할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고 두 가지 모두를 수행하

는 경우가 많다(Jurkovic, 1997). 

  이와 같이 부모화의 유형은 부모화의 역할

을 수행하는 정도와 기간, 그리고 범위에 따

라서 파괴적 부모화와 적응적 부모화, 그리고 

비 부모화로 나눌 수 있고, 부모화 수행의 역

할에 따라서 물리적 부모화와 정서적 부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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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화의 원인

  부모화의 원인은 학자들마다, 영향을 미치

는 변인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먼저 학자별  

차이를 살펴보면, 부모화에 대해 처음으로 언

급한 Schmideberg(1948)는 부모가 자녀에게 무

의식적으로 부모로서의 역할을 바랄 경우에 

역할의 역전이 발생한다고 하였으며, Bowlby 

(1973)는 자녀가 어린 나이에 부모를 보살피는 

행동을 발달시키면 이후 대인관계에서 타인을 

강박적으로 보살피는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하

였다. Minuchin(1974)은 부모-자녀 간 역할 경

계선이 불분명하고, 부모 중 한명이 자녀와 

감정적인 융합관계를 이루어 감정전이가 빈번

히 발생하거나, 부모가 경쟁적으로 자녀의 지

지를 얻고자 할 경우에 부모화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Chase(1999)는 부모 중 한 

명이나 두 명 모두 사회적으로 부여된 부모역

할을 포기하거나, 부모가 의식 또는 무의식적

으로 미성년의 자녀가 성인에게 지워진 양육

행동의 역할을 당연시할 때 부모화가 발생한

다고 하였다. 

  부모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먼저 성별에 따른 부모화의 차이를 들 수 있

는데, 그 결과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 여

학생들이 가족 내에서 집안일이나 가족 돌보

기 등 물리적인 역할 경험을 많이 하고, 남학

생들은 가족들 사이에서 중재의 역할이나 정

서적인 역할, 그리고 가족 안에서의 책임이 

형평에 맞지 않는 경험을 더 많이 한다고 한

다는 연구(문비, 2006)도 있지만, 딸들이 부모

화의 역할을 떠맡기 쉽다는 연구들(Goglia, 

Jurkovic, Burt, Burge- Callaway, 1992; Mirkin, 

Raskin & Antognini, 1984)과 정서적, 물리적 부

모화 모두 여학생에서 높다는 연구(이기학, 신

주연, 2003)도 있다. 반면 부모화 정도의 차이

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다(조은영, 2004)는 

연구도 있어서 성별에 따른 부모화의 차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형제 수에 따른 부모화의 차이는 형제가 많

을수록 물리적 부모화의 경험을 많이 하고, 

형제가 적거나 외동일수록 부모화 경험을 적

게 하였다(이기학 등, 2003; 문비, 2006). 출생

순위를 보면 첫째나 가운데 자녀일수록 물리

적 부모화 경험을 많이 하고, 막내나 외동 자

녀일수록 첫째나 가운데 자녀보다 물리적 부

모화 경험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부모의 통제적이고 거부적인 

태도들로 인해 자녀들은 가족 내에서 소외감

을 느끼거나, 부모의 요구에 비해 자녀들의 

욕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의 불공평을 경

험하였다(문비, 2006). 이는 일반가정에 비해 

저소득층의 가정에서 양육자가 생계유지를 위

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므로, 양육자와 자

녀의 대화 및 접촉시간이 감소되고, 경제적 

결핍이 양육자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Amato & Keith, 1991; 

McMahon 등, 2007)는 연구에서와 같이, 저소득

층의 부모화된 자녀가 부모의 빈자리를 채우

기 위해 형제나 부모에 대한 물리적, 정서적 

돌봄을 수행하게 됨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부모의 부재경험(조은영 등, 2005; 이기학 

등, 2003)도 부모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부

모의 사망이나 이혼(Hetherington, 1999), 별거의 

경험, 구금, 군 입대, 직장 근무 등의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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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떨어지게 되는 경우에, 자녀는 부모

를 보살피는 역할을 한다. 부모부재경험이 있

는 자녀들은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노력

을 많이 하지만, 상대적으로 불공평한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다. 이혼 가정의 부모는 장녀나 

장남을 배우자의 대리자로 대하며, 자녀는 숙

련된 기술과 애정으로 부모를 도울 뿐 아니라 

부모를 위해 곁에 머물면서 부모가 재결합하

기를 바라거나, 더 이상의 분쟁을 막기 위해 

점점 더 부모의 소망에 자신을 맞추게 된다

(Delfos, 2004). 특히 부모의 부재 경험은 정서

적 부모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

비, 2006). 

  이외에도 부모의 질환이나 장애 유무에 따

라 부모화의 차이를 보인다. 부모 중 한 사람

이라도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만

성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족의 자녀는, 

한쪽 부모가 감당하지 못하는 물리적 역할이

나 정서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반면, 자신의 

욕구는 무시되어 불공평함을 느끼게 된다(문

비, 2006). 성적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어

머니(Alexander, 1992; Burkett, 1991)나, 침해적

인 양육방식의 어머니(Jacobvitz & Sroufe, 1987)

가 있는 가족도 부모화의 요인이 되며, 가족 

구성원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경우에도 

자녀의 부모화 경향이 높다(윤해례, 2003; 

Carroll & Robinson, 2000; Chase, Deming & 

Wells, 1998). 

  부모가 만성적인 신체 또는 정신적인 질환

이 있거나 약물의존이 있어서 부모로서의 기

능이 손상된 경우에도 자녀들이 양육자의 역

할을 하게 된다(Barnett & Parker, 1998; Winton, 

2003). 부모뿐 아니라 형제자매 중에 장애가 

있는 아동도 형제자매를 돌보는 역할을 하면

서 부모화를 경험하게 된다(Gath, 1974). 

  자녀의 심리내적 요인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부모화의 차이는 기질이 민감하고, 내성적이

고, 수줍음이 많은 자녀가 부모의 강한 요구

에 자신의 관심은 무시당하고, 부모가 자녀의 

의존성과 충성심을 착취하면, 자녀가 심리적

인 압박을 느끼고 부모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서 부모화가 일어난다(Session, 1986).  

  부모화의 정도에 대한 문화적인 차이에 관

한 연구들은 자녀의 책임이 문화에 따라 다르

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아시안

이나 라틴 아메리칸의 배경을 가지고 미국에 

사는 청소년들은 유럽의 배경을 가진 청소년

들보다 가족에 대한 도움과 존경, 그리고 지

원을 더 기대한다고 하였다(Fuligni, Tseng, & 

Lam, 1999; Hardway & Fuligni, 2006). 특히 한

국사회는 자녀가 부모가 바라는 모습으로 성

장하는 것을 과업으로 여겨 충동적이지 않고, 

의젓하고 책임을 다하는 정신적으로 분화된 

모습으로 성장하려고 노력하면서, 부모의 요

구를 내재화하는(조은영 등, 2004) 특성으로 

인해, 다른 서구 사회에 비해 부모화가 자연

스럽게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부모화는 연구자에 따라서 발생

하는 원인이 다르고, 상황적인 요인들, 즉 성

별, 형제 수, 부모의 학력, 부모의 부재경험, 

심리내적 요인,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에 의해

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화의 영향

  부모화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주는 기제는 대상관계이론에서 찾아볼 수 있

다.대상관계이론에 의하면 유아가 공생의 과

정을 거쳐 분리와 개별화의 과정을 지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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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부모화된 아이는 분리 개별화의 단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적절

하게 분리하지 못하여 분열(splitting)의 기제를 

계속해서 사용하게 된다(Wells & Jones, 1998). 

따라서 유아는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부터 방어하기 위해 대조되는 심리 표상들을 

분리하거나 따로 떼어놓는 분열의 방어를 사

용함으로써 취약한 아이로 남게 되고(Burt, 

1992), 병리적 의존뿐만 아니라 자기학대적, 

자기애적 및 강박적 성격장애의 인격방식을 

발달시킨다는 것이다(Wells et al, 1998). 

  부모화된 자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느끼고,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며,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는 것에 대

해서 죄의식을 느끼며 성장하게 된다. 성인이 

된 후에는 아동기 때 받기보다는 주는 것의 

결과로 인해 종종 자신이 비어있거나 ‘내면에 

구멍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한다. 그들은 

자신이 힘들 때 타인이 도와줄 것이라고 신뢰

하지 않으며 자신이 타인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을 때, 관계가 손상될 것을 걱정한다. 자

신의 부모를 돌보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자신

의 삶에서 이러한 통제감을 포기하는 것을 위

협으로 느낀다(장미경, 김동민, 김인규, 유정이, 

장춘미 역, 2014). 

  많은 이론적인 그리고 경험 연구들은 적응

에 관한 병리적인 결과와 같은 역할 역전에 

대한 불리한 면을 강조하였다. 부모화 역할이 

자녀의 정서적 신체적 문제(Johnston, 1990)와 

우울, 불안, 그리고 낮은 자존감(Jacobvitz et al., 

1996; Lopez, 1986)과 연결된다는 것이다. 부모

화된 자녀는 정체감 형성에 방해를 받고 패배

주의적인 성격특질을 형성하며, 과잉통제의 경

향을 보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적

절하게 돌보는 역할을 떠맡는다(Jurkovic, 1997).

  이러한 부정적인 견해에도 불구하고 부모화

의 기능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부

모화의 책임이 적절하고 공정하다면, 자기 가

치감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기술을 

알게 해주어 자녀의 발달을 용이하게 한다

(Jurkovic, 1997). Barnett 등(1998)은 가족에서 상

호간 책임감의 증가는 자기 확신과 자존감을 

높이고, 성공의 경험을 주며 자기효능감의 강

력한 예언자라고 하였다. Walker와 Lee(1998)는 

부모화된 자녀가 개별화를 촉진시키고 자존감

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Herrer와 Mayseless 

(2000)는 부모화된 자녀가 잘 기능하고 정서적

으로 제한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일반인

들의 역할 역전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

었다. 따라서 부모화의 영향이 일방적으로 부

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음으로는 부모화의 영향이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국내에서 이

루어진 연구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

고자 한다. 부모화의 영향에 관한 국내의 연

구결과들을 요약해 보면, 부모화가 개인의 안

녕감과 자아정체감,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로 나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그러나 부모화의 책임이 적절하지 않고 

너무 무겁거나 압도 될 때(Burton, 2007), 그리

고 부모화가 불공평하다고 느끼게 될 때는 일

관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불공평의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

화의 경험은 우울과 자아분화에 일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부모화 경험은 크게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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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화 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특성

  부모화 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특성으로는 

안녕감, 자아정체감, 우울, 그리고 자아분화와 

관련이 있었다. 먼저 부모화 경험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안녕감은 개인의 인

지적 정서적 만족감을 나타내는 정서적 안녕

감, 개인의 자기실현과 의미 있는 삶에 초점

을 둔 심리적 안녕감, 그리고 공적인 경험에 

초점을 맞춘 사회적 안녕감으로 나뉘는데

(Keyes, 2005), 부모화 경험은 사회적으로 긍정

적인 평가를 가져오게 함으로써 사회적 안녕

감을 높인다(유순화, 2010). 강선모(2013)의 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부모화 경험

이 심리적 안녕감과 사회적 안녕감에서 모두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인다고 하였다. 부모화 

경험이 사회적 지지를 높이고 수치심을 낮추

어 자기효능감의 향상을 가져옴으로써 안녕감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모화 경험 중에서 불공평을 느낄수록 정서

적, 심리적, 사회적 안녕감 모두에서 높은 부

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부모화 경험과 안녕감의 부적 상관

을 보고하는 연구도 있는데, 문소희(2013)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서적 

부모화와 사회적 안녕감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부모화 경험이 많을수록 

안녕감의 모든 하위요인(정서적 안녕감, 사회

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과 부적으로 상관이 

있었다. 문소희(2013)는 청소년의 부모화 경험

과 안녕감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이 부

분 매개한다고 하면서, 정서표현 양가성 수준

이 높은 청소년은 정서를 표현하는 것에 있어 

자신의 욕구를 드러내는 것을 억압하거나, 이

미 표현한 것에 대해 후회하는 감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상담자가 이러한 내담자의 정

서 표현 및 갈등을 민감하게 알아차려 정서를 

반영하고,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감정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정서표현 갈등에 대한 기

저를 다룰 것과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정

서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어 내담자

의 안녕감 증진에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하였다.

  그녀는 이 연구에서, 다른 연구들과 결과가 

다른 이유를 농촌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추측하였다. 이외에도 

이 연구는 다른 연구들에 비해서 부모화의 수

준이 높았다고 하였는데 파괴적 부모화 경험

을 하고 있는 참여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을 

수 있고, 농촌지역의 환경이 더 열악할 수 있

는 상황에서 중,고등학생이라는 어린 나이의 

부모화 경험이 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

을 것이다.   

  다음으로 부모화 경험은 자아정체감에 긍정

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

관계에서 자녀의 개성과 가족 간 유대감, 그

리고 안정적인 관계를 동시에 형성하면, 자녀

는 자율성이 발달하게 되고, 그 결과 정체성 

발달을 촉진하게 된다(Hauser & Bowlds, 1990). 

문은미 등(2008)은 가정에서 부모나 가족의 욕

구를 위해 정서적으로 가장 역할을 많이 한 

경우 자아정체감 형성을 더 잘하는데, 타인과

의 관계에서 정서적 압력을 받을 때, 안정된 

느낌을 받을 때 자아정체감을 더 잘 형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가정에서 지속적으

로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낄 때 주체성 

발달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부정적 감정

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기 어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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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 것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가정에서 불공

평한 경험을 많이 한 경우 주체성 발달이 어

렵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가족들이 기능적으

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부모화 경험과 우울과는 일관되게 정적 상

관을 보고하고 있는데, 조혜정과 이윤주(2014)

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화 경

험이 많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특히 우울감정이 부모화 경험의 모든 하

위변인(도구적, 정서적)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현재보다 과거의 불공평 경험이 자녀의 심리, 

정서적 건강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현재의 정서적 부모화는 본격적으로 부모로부

터 심리적 독립을 이뤄야 할 대학생 시기에 

여전히 부모의 걱정과 염려를 떠안고 부모를 

정서적으로 위로하고 돌볼 경우에 우울감정, 

무기력,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다. 

  또한 부모대신 집안을 돌보는 일과 같은 물

리적 부모화를 과거에 경험한 경우에는, 우울 

중 신체/행동 둔화가 증가하였으나, 현재에 경

험한 경우에는 우울감정과 신체/행동 둔화가 

감소하였다. 성숙한 자녀에게 집안일은 긍정

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반면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의 경험은 이후에 무기력감을 느끼게 한

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 시절의 부

모화 경험이 자녀에게 감당하기에 버거운 경

험인 반면 성숙한 자녀에게는 긍정적으로 작

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강원희, 

유순화, 윤경미, 2010)에서도 심리적 부적응의 

하위요인으로 우울/불안, 신체증상, 위축 등의 

병인이 부모화 경험과 관련이 있었다. 부모화 

경험 중에서 정서적 돌봄과 불공평이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공평이 심리적 부적응을 가장 잘 설명하였

는데, 보살피는 행동에서 주고받음이 공평치 

않고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것이 대인관계

나 부모와의 관계에서 지나친 책임감, 분노, 

불신 등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고 

심리적인 부적응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자녀가 부모를 지속적으로 정서적으

로 돌보면서 가족의 균형과 안정에 기여하는 

것은 자신의 욕구와 성장을 돌보지 못하게 되

고 이것이 심리적인 부적응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공인원 등(2015)도 부모화된 자녀들은 자신

의 능력이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부

적절감을 느끼게 되어, 자기비난이나 무가치

감, 무기력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즉, 가

정 내에서 공평한 주고받음이 아닌 자녀의 일

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부모화가 심리적 

부적응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면서, 부모화

된 내담자를 상담할 때 그들이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 왔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과 현

재의 심리적 증상들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아분화는 가족체계이론에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자신이 자라난 가족과 미

분화된 상태에서 생활하던 개인이 가족으로부

터 독립, 분리된 상태, 또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며(구경호, 유순화, 2012), 부모화 경험

을 많이 한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못

해 갈등을 겪게 된다(Hoffman, 1984). 구경호 

등(2012)의 연구에서는 부모화 경험 중에서도 

불공평성이 높을수록 자아분화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물리적 돌봄과 정서적 돌봄의 순으로 자아분

화와 부적인 영향을 보였다. 그들은 불공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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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험하는 청소년이 부모와 정서적으로 융

합되어 자아 분화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예측

하였다. 

  위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부모화 

경험은 다양한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화 경험이 안녕감, 자아

정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경험을 하는 연령이나 시기, 지역에 따라 영

향을 미칠 수도 있고, 특히 부모화 경험이 불

공평하다고 느낄 때는 일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불공

평 요인과 상관없이 우울을 높이고 자아분화

를 어렵게 하며,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는 그

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우울하고 자아분화 수

준은 더 낮았다.

부모화 경험으로 인한 대인관계 특성

  부모화 경험은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화된 자녀와 같이 타인

을 강박적으로 보살피는 사람들은 타인들과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지만, 

항상 타인을 배려하는 입장에만 있고 배려를 

받지는 못한다(Bowlby, 1973). 따라서 타인을 

보살피는 행동은 적응적이지만 자신을 보살피

는 행동과 균형을 이루지 못하여 상호보완성

이 깨짐으로써 자신의 욕구를 소외시키게 된

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되, 

진정한 감정과 생각을 공유하며 가치를 나누

는 실존적 관계경험을 어렵게 만들고, 관계가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다(Chase, 1999). 

  부모화의 경험과 대인관계에 대한 국내의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로 나뉘는 것을 알 수 있다. 문비(2006)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화 경

험이 대인관계 문제를 야기하며, 특히 과배려

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부모화 정

도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타인의 반응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타인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다른 사람과 어울리

기를 어려워하고 지나치게 통제하려고 하거나 

쉽게 흥분하고 짜증을 낸다고 하였다. 

  이외에 전소연과 이정윤(2012)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화 경험이 많을수

록 대인관계문제를 겪는다고 하면서, 부모화 

경험이 많을수록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서 대인관계에 문제를 가지게 된다고 하

였다. 부모화된 자녀는 자신의 욕구가 부모에 

의해 거절당하고 충족되지 않음으로서 자신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자신의 욕구에 

맞지 않는 부모 혹은 가족의 요구를 자기의 

이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Wells et al., 2000).  

부모화 경험이 많은 내담자에 대해 수치심을 

직접적으로 다뤄주는 상담 및 치료가 부모화 

경험으로 인한 대인관계 문제를 덜어줄 것이

다(전소연 등, 2012). 박현정 등(2011)도 상담이

나 치료 장면에서 수치심 경향을 줄여주고 대

인관계문제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상담 및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강선모(2015)는 부모화와 대인관계문

제에서 부모화 경험이 공감을 높여 대인관계

를 향상시킨다고 하였다.이것은 부모화가 대

인관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반대의 결과이며, 그는 기존의 연

구들이 부모화로 발생한 취약요인만을 파악함

으로서 부모화를 병리적인 과정으로 인식하였

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일관되게 부모화 경

험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에는 대인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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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의 연구들이 부모화 경험을 도

구적, 정서적, 불공평 요인을 하나로 묶어서 

본 것과 다르게, 강선모의 연구에서는 부모화 

경험에서 불공평 요인을 따로 분류하여 결과

를 보았기 때문에 불공평 요인이 빠졌을 때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더 명확하게 보

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다른 연구들에서 

주로 부정적인 내용의 대인관계 문제(비사교

성, 비주장성, 과배려성, 지배성, 성마름 등)에 

대한 척도를 사용한 반면, 그의 연구에서는 

대인관계(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개방성, 이해성)에 대하여 긍정적 질문을 사용

하였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 있다. 

또한 중,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대

상의 연구들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차이도 있을 수 있어서 연령대에 따른 결과의 

차이를 살펴 볼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조은영 등(2005)은 대학생들을 대

상으로 상담을 통해 부모화된 자녀들이 가족

이라는 역동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족 

관계)를 살펴보았다. 부모화가 높은 집단의 경

우에는 가족의 배려자로서, 부모 욕구의 대리

자로서, 책임자로서, 위로자로서 행동하는 것

이 겉으로 보기에는 적응적으로 보이기 때문

에, 부모 및 가족원으로부터 긍정적인 강화를 

받아 지속되기 쉽지만, 이러한 특성이 가정의 

안정을 위해 마지못해 취해진다면 부모화된 

자녀의 내적 건강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경고

하였다. 강박적 배려자의 경우에는 소외감, 다

른 사람들이 싫어할 것에 대한 두려움, 주위 

반응에 대한 민감함, 자신감 부족, 열등감, 억

울함 등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욕

구의 대리자인 경우에는 열등감과 완벽 주의

적 태도를, 책임자 및 지도자 역할의 경우에

는 통제적이고 리더십이 있고 도덕적이고, 실

수에 대해 지나치게 자책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외에 부모의 위로자인 경우에는 부모에 

대한 답답함, 엄마에 대한 불쌍함과 짜증, 죄

의식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나 친밀함에 대

한 두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반면, 부모화 경

험이 낮은 학생들은 주로 진로문제나 자신감

의 문제를 다루면서 부모의 기대에 대한 부담

감 및 성공에 대한 욕구를 드러냈고, 가족 문

제, 이성문제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부모를 든든한 버팀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관계의 대상(가족, 

또래, 사회)에 따라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중,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 청

소년 대상의 연구들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차이도 있을 수 있어서 연령대에 따른 

결과의 차이를 살펴 볼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부모화 경험이 개인들에게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심리적 특

성과 대인관계 특성은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

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이렇게 같은 

변인에 대해서 결과가 다르게 나온 이유는, 

참여자의 연령의 차이, 질문의 내용의 차이, 

지역적인 차이, 그리고 참여자의 부모화 수

준의 차이 등에 의해서 영향을 미쳤을 것으

로 보인다. Jurkovic(1997)은 자녀가 부적절하

고 과도하게 감당할 수준을 넘어 책무를 떠

안거나 수행의 범위가 광범위 할 때, 과도한 

기능을 수행하는 파괴적인 부모화(destructive 

parentification)가 된다고 하였는데 설문지를 통

한 양적 연구에서는 부모화 수준이 상대적으

로 높다고 해서 그 경험이 파괴적 수준인지, 

적응적 수준인지 파악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화를 다룰 때 그것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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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화 경험
(불공평 정도,
기간, 강도,

윤리적 고려)

성별 

형제 수

부모의 학력수준

부모의 부재경험

안녕감(+-)

자아분화(-) 

우울(-) 

자아정체감(+-) 

부모의 질환이나
장애

심리내적 요인

문화적인 차이 대인관계(+-)

 부모화 원인    부모화 영향

그림 1. 부모화의 원인과 영향(+긍정적 영향,-부정적 영향)

적으로 행해지는지, 역할의 형태는 어떠한지, 

책임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적합한 나이에 

이루어지는 것인지, 사회적으로 적법한 것이

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Jurkovic, 1997)고 하였

는데 이러한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다음은 부모화 경험이 개인에게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다(그림 1).

부모화 경험으로 인한

내담자 문제의 이해

  위에서 살펴본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부모

화 경험으로 인한 내담자의 어려움을 상담에

서 다루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화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가

족 안에서의 역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이

기 때문에 부모교육도 함께 필요하다는 것이

다. Jurkovic(1997)은 파괴적인 부모화를 예방하

기 위해서 부모교육과 비공식적인 사회지원시

스템을 강화할 것과 공식적인 서비스 시스템

과 연결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이혼가정

의 자녀가 부모 사이에 끼어서 삼각화 되고 

파괴적인 부모화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혼

가정의 부모교육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우

리나라도 점점 이혼의 증가와 한 부모 가정이 

늘어나면서 한국적 부모자녀 관계증진 프로그

램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부모와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관계형성을 통해 부모는 

부모역할을, 자녀는 자녀역할을 훌륭하게 해

내 부모 자녀가 모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부모교육이 필요한 것이다(문은

미 등, 2008).   

  둘째로는 내담자가 가정의 상황에 압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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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한 책임으로 고통스러워하거나 힘겨움에

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상담 장면에서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돕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한계를 설정함으로서 

부모화의 책임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돕

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부모에 대한 내담자

의 물리적, 정서적 돌봄에 대한 과중한 책임

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다. 부모화 경

험이 연령에 맞고, 책임이 공평하다고 여겨졌

을 경우 부모화는 개별화와 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개인의 자율과 자제력, 그리고 

가족 응집력을 발달시키게 된다(Walsh et al., 

2006).

  세 번째는, 내담자가 부모화로 인해 자신의 

욕구를 무시한 채 강박적으로 타인의 욕구를 

맞추는 데에만 집착할 경우, 소외감, 다른 사

람이 싫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신감 부

족, 열등감이 생길 수 있다(조은영 등, 2005). 

이 때 상담자가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욕구

를 알아차리고 표현하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

다면,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다 객관적으

로 바라보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내적 욕구를 고려하

지 않은 채 타인에 대한 강박적인 배려심으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때 심각한 정신건강의 

문제까지도 야기할 수 있다(Davies, 2002). 

  네 번째로, 내담자는 자신의 부모화 경험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 수치심을 느껴 안녕감

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적절한 부모화 경험

은 사회적 지지를 이끌어 안녕감에 도움을 주

게 된다(강선모, 2013). 상담자는 내담자가 가

지고 있지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지

지를 찾아주거나, 내담자가 가족 내에서 부모

화 경험으로 인해 느낄 수 있는 수치심에 대

해 다루어줄 수 있다. 만약 상담 장면에서 내

담자가 사회적 지지에 대한 자원을 적극적으

로 찾을 수 있고, 이것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다면 안녕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이고, 덜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이

다. 또한 부모화 경험으로 인해 내담자가 느

끼는 수치심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이

를 줄여 줄 수 있다면, 내담자의 안녕감을 높

여 줄 수 있을 것이다. 상담을 통해 수치심에 

대해 다루어줌으로써 대인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박현정 등, 2011). 

  마지막으로, 도구적 부모화는 정서적 부모

화에 비해서 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

로 인식된다. 이는 심부름같이 자녀가 부모를 

돕는 행동이 전통적으로 착하고, 순응적인 행

동으로 칭찬과 격려를 받기 때문으로 보인다

(홍정희, 2007). 하지만 Jurkovic(1997)은 도구적 

부모역할이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정서적 역할과 마찬가

지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였다. 이

에 반해 정서적 부모 역할은 대부분의 경우에 

자녀의 아동기나 성인기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친다(Boszormenyi-Nagy et al., 1973; Chase, 

1999). 이기학 등(2003)의 연구에서도 물리적 

부모화보다 정서적 부모화가 병리적 의존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부모화의 양상을 도구적 부모화와 정서적 

부모화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불공평요인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부모화 경험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자녀는 모든 심리적 요

인이나 대인 관계 요인에서 예외 없이 부정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불공평 

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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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부모화가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여러 가지 

심리적, 대인 관계적 문제를 호소하는 내담자

들을 부모화의 관점에서 이해해보고자 하였다. 

부모화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

한 연구들이 있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부모화 연구들은 

주로 병리적인 결과와 같이 역할의 역전에 대

한 불리한 면을 강조하였으나, 긍정적으로 작

용한다는 연구들도 보고되면서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먼저 국내의 연구들을 중심으로 부모화 경

험이 개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

펴보았을 때, 안녕감이나, 자아정체감, 그리고 

대인관계 특성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뉘었는데, 이렇게 같은 

변인에 대해서 결과가 다르게 나온 이유는, 

참여자의 연령의 차이, 질문의 내용의 차이, 

지역적인 차이, 그리고 참여자의 부모화 수준

의 차이 등에 의해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스스로 감당하

기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한 것이거나, 

불공평하다고 느낄 경우에는 모든 변인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리고 부모화 경험이 불공평 요인과 상관없이 

우울을 높이고 자아분화를 어렵게 하였는데,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

다 더 우울하고 자아분화 수준은 더 낮았다.

  부모화 경험으로 인한 내담자의 어려움을 

상담에서 다루고자 할 때는, 먼저 아동이나 

청소년 자녀일 경우에는 부모교육이 함께 이

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부모에 대한 과중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것, 자

신의 욕구를 알아차리고 표현하는 능력을 키

워 줄 것, 사회적 지지에 대한 자원을 찾아주

는 것과 수치심을 줄여 주는 것, 그리고 마지

막으로 도구적 역할과 정서적 역할을 구분하

여 다루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부모화 경험에 대한 연구를 위해

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개인들의 지역적인 상황(도시, 농촌)이

나 연령, 부모화의 수준에 따라 결과가 어떻

게 달라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부모화는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물리적환경의 차이도 있

을 수 있고, 세대별로 부모화가 어떻게 영향

을 미치는지가 중요할 수 있다. 부모화의 수

준에 따라 그 경험이 파괴적이거나 적응적일 

수 있기 때문에 부모화 수준에 대한 보다 세

심한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부모화가 직접적으로 행해지는지, 역할의 형

태는 어떠한지, 책임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적합한 나이에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사회

적으로 적법하게 수행되었는지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Jurkovic, 1997). 

  둘째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 

개인에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는 양적연구가 대부

분이며 구체적으로 부모화 경험이 개인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질적 연구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는 

실제 상담에서 부모화의 경험이 어떻게 적용

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상담을 찾는 내담자들이 호소하는 문제는 

주로 대인관계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그들

이 가정에서 또는 사회에서 보이는 대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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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궁극적으로 부모화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담자가 호소하는 심

리적 또는 대인 관계적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서는 먼저 내담자 가정의 부모 자녀 관계에서 

부모화의 정도와 내용을 살펴보고 이것이 어

떻게 내담자에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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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ed on Implication in Couns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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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present study,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parentification on individuals in association with 

psychological aspect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e effects of parentification on individuals seemed to 

be complicated, as it has been reported that parentification can give both positive and negative influences 

to the individuals depending on psychological variables. It was postulated that the different results might 

be due to the age of participants, differences in the questionnaires, regional difference, difference in the 

parentification level of participants, and etc. However, it was a common point in the studies that having 

the experiences of parentification gave negative effects on all the variables when children felt it unfair 

and/or burdensome. The following things should be considered when counseling the clients suffering from 

the problems resulting from parentification; 1) providing education to the parents as well when children 

and teenagers receive counseling, 2) helping them relieve the burdensome responsibility for their parents, 

3) promoting the competence to realize and express their desires, 4) helping them find out the resources 

for social supports and diminish shame in their mind, 5) differentiating between their emotional roles and 

instrumental roles when counseling. Therefore, in the cases of the clients who have the psychological or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blems, it must be essential to know how the parentification influenced to the 

clients by analyzing the level and contents of parentification generated from the relationship with their 

parents. Further studies regarding the experience of parentification are necessary to know what specific 

processes parentification influences to the individuals through, which will be helpful to understand how the 

clients have the psychological problems and the difficulties in their interpersonal relationship.

Key words : parentification, counseling, well-being, self-ident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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